
2009년의 중국 섬유 제품 수출  

– AD와 상계 관세가 가장 크게 무거워 

미국과 중국의 섬유 제품 협정(纖維 製品 協定)이 2008년 12월 말일로 효

력이 끝났다. 중국의 세계 무역 기관(世界 貿易 機關 :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 가맹하는데 따른 작업 부회(作業 部會) 보고의 관련 규

정에 따르면, 섬유 제품의 세이프 가드 규정(Safe Guard 規定)도 2008년 말로

서 기한이 끊어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얼핏 생각하면, 플러스 재료(plus 材料)

처럼 생각되는데, 미국의 불경기에 따른 무역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

한다든가, 업계 동향(業界 動向)을 함께 생각하면 앤티덤핑(Anti-dumping : 

AD�해외 기업이 부당하게 싸게 파는 전략으로 수입국의 산업에 손해를 끼

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나 상계 관계(相計 關係 : Compensation Duties - 외국 

기업이 그 나라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부당하게 싼 값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내 동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관세)가 2009년의 중국 섬유 제

품 수출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두려움도 있어, 기업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

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미국의 관계자에 의하면 업계 단체나 일부 의원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새

로운 보호책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 미국 하원 의원은 미국 정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섬유·어패럴 제품에 대하여 감시 조치를 재

촉하였다. 감시는 “중국의 보조금을 받은 제품의 수입이 급증(急增)”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이며, 감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감시 대상 제품

에 대하여 AD 수속(Anti-dumping 수속)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동안 실행해온 쿼터(Quota)제의 효력이 끊어진 후 중국으로부터의 섬유

·어패럴 제품에 대하여 감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이해가 얽혀있는 개발도상국의 일부도, 중국 섬유 제품의 수입을 규

제토록 호소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17개국의 섬유·어패럴 단체는 연명으로, 미국

과 중국과의 각서의 기한이 끝난 다음에도 2009년부터 중국제 어패럴 제품

에 대한 수입을 감시할 것을 미국의 관계 요로(要路)에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감시 방법에 대하여는 베트남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참고토록 요구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미국은 감시하여 얻은 수입 데이터에 따라 AD 조사를 할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AD나 상계 관세는 큰 위험한 재해가 따르기 쉽다. AD로 

매겨지는 고객은 관세는 관련 제품과 기업을 서서히 시장에서 몰아내는 우

려가 있으며, AD가 광범위하게 퍼지면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체인(關聯 

産業 chain)에도 괴멸적인 타격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AD의 요건은 첫째로 

수량이고, 다음이 가격이다. 그래서 수출도 성장하려면 방식을 바꾸어, 경쟁

에서 질로 이겨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산업을 고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은 값 내리기 경쟁이나 과당 경쟁을 절대로 

안하고, 다른 나라에게 AD의 구실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

적하고 있다.♣ 

 


